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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기업이 지속불가능한 팜유 

유출 시장에 미치는 막대한 영향 

2020 년 12 월 

본 보고서는 전 세계 팜유 시장에서 한국 기업의 역할과 팜유 사업지의 

소유주 및 팜유 상품의 구매자, 팜유 사업의 자본가로서 한국이 갖는 

위치를 다룬다. 특히, 비(非) 산림파괴, 비(非) 이탄지 개발, 비(非) 착취 

정책(No Deforestation, No Peat, No Exploitation, NDPE)을 준수하지 

않는 팜유 재배자 및 생산자로부터 지속불가능한 팜유가 거래되는 시장, 

“지속불가능한 팜유 유출 시장(leakage market)”에서의 한국의 역할에 

주목한다. 

결론: 

¶ 한국 기업은 지속불가능한 팜유 유출 시장에서 플랜테이션 개발업자 

및 팜유 상품 구매자로서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다. NDPE 정책 

준수를 약속하는 추세가 세계 팜유 업계에서 강화되고 있는 한편, 

산림파괴와 연관된 재배자들은 지속불가능한 팜유를 계속해서 

국제시장으로 유출(leak)시키고 있다. 

¶ 다음의 한국 기업 6 개는 환경, 사회 및 인권 문제에 관련하여 상당한 

불이행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포스코인터내셔널, 

코린도그룹, 삼성물산, 대상주식회사, 주식회사 LG, 제이씨케미칼 

¶ 코린도와 포스코는 6 개의 기업 중 가장 큰 규모의 산림파괴를 하고 

있다. 2016 년과 2017 년 동안 두 개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사업지에서 17,500 헥타르 이상의 숲이 개간되었다. 뿐만 아니라 

대상주식회사는 2016 년 이후 플랜테이션 사업지에서 이탄지 347 

헥타르를 개간하였다. 

¶ 한국 재배자는 중요 거래처의 거래정지(suspension)  조치에도 

불구하고 구매자를 계속해서 찾고 있다. 코린도와 포스코는 

NDPE 정책을 이행하지 않는 인도 정제업체, 특히 Ema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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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rotech 와 3F Industries 에 지속 불가능한 팜유를 유출하고 있다. 

주식회사 LG 또한 인도 NDPE 미준수 시장에 기여하고 있다. 

¶ 인도네시아 팜유 및 팜 파생물의 가장 큰 한국 구매자들– 제이씨케미칼, 단석산업, GS 글로벌, 

AK 홀딩스, 주식회사 LG, SK 에코프라임-은 NDPE 준수 약속을 하지 않았다. NDPE 미준수 

구매자에게 공급하는 기업으로는 Incasi Raya, Runas Baru Lampung, Best Industry Group, 

the Salim Group, Wings Group 이 있다.  

¶ 산림파괴와 인권침해 문제에도 불구하고 한국 및 유럽 금융기관은 해외에서 사업하는 

한국의 지속불가능 유출 팜 재배자에게 자금조달을 하고 있다. 국민연금, 삼성생명보험을 

포함한 몇몇 한국 투자자들은 산림파괴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지 않고 있다. 유럽 은행 중에는 

BNP 파리바, SC 제일은행, HSBC 가 ‘제로 산림파괴’ 정책을 갖고 있으며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블랙록과 뱅가드(Vanguard)는 이 플랜테이션 개발사들의 주요주주이다. 

팜유 산업의 긍정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연결된 ‘지속불가능한 팜유 

유출 시장’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세계 팜유 산업에서 NDPE 정책을 약속하는 추세가 강화되고 있는 한 편, NDPE 미준수 

재배자들은 지속불가능한 팜유를 계속해서 국제시장에 유출시키고 있다. 한국 기업들은 세계 

지속불가능 팜유 유출 시장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코린도 그룹, 포스코인터내셔널, 

대상주식회사 등이 시장으로 지속불가능한 팜유를 유출시키는 한국 국적 재배자들이다. 세 기업 

모두 2016 년 1 월 1 일 이후에도 인도네시아의 플랜테이션 사업지에서 열대우림과 이탄지를 

개간하였다. 2016 년 1 월 1 일은 NDPE 준수를 위한 마감일로 흔히 인정되고 있다. 

2020 년 4 월 기준,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의 경우 팜유 정제 용량(capacity)의 83%에 NDPE 

정책이 적용되고 있지만 다른 지리적 시장의 경우 이처럼 높은 적용률을 보이지 않는다. 인도와 

중국, 파키스탄, 방글라데시는 가장 큰 규모의 지속불가능한 팜유 유출 시장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다. 한국 재배사 코린도와 포스코, LG 는 Emami Agrotech 와 같은 인도의 NDPE 미준수 

정제업체에 팜 조유(Crude Palm Oil, CPO)를 공급하고 있다. 

한국의 NDPE 미준수 재배자들은 산림파괴 및 인권 침해에 연결되어 있다 

포스코인터내셔널, 코린도그룹, 삼성물산, 대상주식회사, 주식회사 LG, 제이씨케미칼 6 개 기업은 

인도네이사에서 팜유 플랜테이션 사업을 하고 있다. 이들은 인도네시아에서 235,512 헥타르(ha) 

규모의 팜유 플랜테이션을 운영하고 있으며(표 1), 이는 인도네시아의 팜유 사업지 총 면적 

2,230 만 헥타르의 1%에 해당한다. 이 비율이 작게 보일 수 있지만 이들의 플랜테이션 사업지가 

야기하는 사회적, 환경적 영향은 상당하다.  

https://chainreactionresearch.com/report/ndpe-policies-cover-83-of-palm-oil-refineries-implementation-at-75/
https://chainreactionresearch.com/report/ndpe-policies-cover-83-of-palm-oil-refineries-implementation-at-75/
https://www.infodriveindia.com/
https://chainreactionresearch.com/report/28-percent-of-indonesias-palm-oil-landbank-is-stran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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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린도 플랜테이션 사업지의 생산량을 제외한 이들의 보고된 연간 CPO 생산량(연료 및 가공식품 

목적)은 41 만 톤이다(표 1). 코린도는 팜유 생산량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지 않다. 1 

헥타르당 CPO 4~5 톤이 생산된다고 볼 때, 코린도의 재배지 추정 면적 79,808 헥타르(사업지 

면적에서 좌초토지 stranded land 면적 53,318 헥타르를 뺀 숫자)에서 30 만 톤이 추가적으로 

생산된다고 추산된다. 이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에서 한국 국적 재배자의 연간 “유출된 팜유”의 

생산량, 즉 지속불가능한 팜유 생산량은 총 71 만 톤에 육박한다. 

위에 언급된 한국 팜유 재배자 중 누구도 현재까지 NDPE 정책을 이행하지 않았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이 2020 년 3 월 “한국 최초 NDPE 선언”을 발표하였지만 이행 방안이나 계획에 

관한 정보는 공개된 것이 없다. 삼성물산 상사부문의 인도네시아 팜 플랜테이션은 2019 년 5 월, 

지속가능한 팜유를 위한 라운드테이블(Roundtable on Sustainable Palm Oil, RSPO)에서 인증을 

받아 “인도네시아에서 팜 플랜테이션을 운영하는 한국 기업으로는 최초로 RSPO 인증을 

획득”했다고 하지만 삼성물산은 아직까지 팜 공급자 공개 목록을 제출하지 않았다. 또한 NDPE 

정책을 전체적으로 준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다. 

2019 년, 한국의 시민단체인 환경운동연합과 공익법센터 어필은 팜을 재배하는 한국의 6 개 

기업이 인도네시아에서 수많은 환경적, 사회적, 인권 문제와 연결되어 있음을 밝혔다. 

표 1: 인도네시아에서 팜유 플랜테이션을 운영하는 한국 기업 

기업 자회사 사업지 (ha)/ 위치 
NDPE 정책 

존재 여부 

보고된 CPO 연간 

생산량(톤) 

코린도 그룹 PT Papua Agro Lestari 

PT Gelora Mandiri Membangun 

PT Dongin Prabhawa 

PT Berkat Cipta Abadi 1 과 2 

PT Tunas Sawaerma 1A 와 1B, 2 

133,126 / 

파푸아(Papua), 북부 

말루쿠(North 

Maluku) 

존재하지 않음 공개된 정보 없음 

추산치 > 300,000 

포스코 

인터내셔널 

PT Bio. Inti Agrindo 34,184 / 

메라우케(Merauke), 

파푸아 

존재함 

(아직 이행되지 

않음) 

80,000 

주식회사 LG PT Parna Agromas 

PT Tintin Boyok Sawit Makmur 

PT Tintin Boyok Sawit Makmur 

Dua 

PT Grand Utama Mandiri 

31,513 / 

세카다우(Sekadau), 

서부 칼리만탄(West 

Kalimantan) 

존재하지 않음 150,000 

삼성물산 PT Gandaerah Hendana 와 PT 

Inecda Plantation 

21,703 (RSPO: 23,830 

ha)/ 

펠라라완(Pelalawan) 

존재하지 않음 100,000  

https://www.jstor.org/stable/resrep02194.7?seq=1#metadata_info_tab_contents
https://www.jstor.org/stable/resrep02194.7?seq=1#metadata_info_tab_contents
https://www.poscointl.com/eng/pressReleaseView.do?u_id=5857&now_page=1&temp_num=78&page_name=pressReleaseView.do
https://www.rspo.org/members/6654
http://news.samsungcnt.com/samsung-ct-palm-plantation-recognized-sustainable/
http://news.samsungcnt.com/samsung-ct-palm-plantation-recognized-sustainable/
https://issuu.com/ushas88/docs/doesspringcometostolenforests
https://www.poscointl.com/eng/pressReleaseView.do?u_id=5857&now_page=1&temp_num=78&page_name=pressReleaseView.do
http://www.lgicorp.com/en/biz/energy
https://www.rspo.org/members/6654
https://www.rspo.org/members/6654
http://news.samsungcnt.com/samsung-ct-palm-plantation-recognized-sustain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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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드라기리 

훌루(Indragiri Hulu), 

리아우(Riau) 

대상주식회

사/ 미원 

인도네시아 

PT Sintang Raya 와 PT Miwon 

Agro Kencana Sakti (사업지 

없음) 

11,212 / 쿠부 

라야(Kubu Raya), 

서부 칼리만탄 

존재하지 않음 35,000  

제이씨케미

칼 

PT Niagamas Gemilang 3,774 (JC Chemical: 

7,200 ha) / 쿠타이 

카르타네가라(Kutai 

Kartanegara), 동부 

칼리만탄 

존재하지 않음 45,000 

합계  235,512 ha   710,000 

출처: 사업지 데이터(HGU, 지적도 등)와 기업 홈페이지에 기반하여 Aidenvironment 제공 

코린도와 포스코의 산림파괴 및 인권침해에 대한 연결성 

한국 기업 코린도 그룹과 포스코인터내셔널은 2016 년부터 2017 년까지 인도네시아 파푸아에서 

산림 16,674 헥타르를 개간하였다. 파푸아의 메라우케, 보벤 디겔(Boven Digoel), 마피(Mappi) 

지역에서 코린도의 자회사 PT Papua Agro Lestari (PT PAL)와 PT Tunas Sawaerma 1B, PT Dongin 

Prabhawa 는 그들의 사업지에서 총 3,714 헥타르와 562 헥타르의 산림을 2016 년과 2017 년 

각각 파괴하였다. 뿐만 아니라 같은 기간 동안 코린도는 인도네시아 북부 말루쿠에 있는 8,432 

헥타르 규모의 사업지에서 930 헥타르를 추가적으로 개간하였다. 이 기업들은 토지를 개간하기 

위해 불법적인 방화를 사용했다. 추가적인 플랜테이션 개발에 대한 중단 조치가 2017 년부터 

시행되었지만 코린도는 아직까지도 그룹 차원에서 NDPE 정책을 채택하지 않았으며, 

인도네시아의 현지 지역 공동체와의 갈등 및 보상 계획 관련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고, 산림파괴가 

이미 일어난 지역에 대한 보상 및 회복을 약속하지도 않았다. 

코린도의 PT PAL 사업지 근처에서는 포스코인터내셔널의 자회사인 PT Bio. Inti Agrindo(PT 

BIA)가 2016 년부터 2017 년까지 34,184 헥타르 규모 사업지의 36%(12,398 헥타르)를 

개간하였다(표 2). 2012 년부터 2017 년까지 PT BIA 는 산림 26,500 헥타르를 파괴하였다. 이 중 

12,398 헥타르는 2016 년의 NDPE 준수 마감일 이후 파괴된 것이다. PT BIA 는 또한 불법적인 

방화로써 토지를 개간하였다. 

표 2: 2016 년 이후 발생한 코린도와 포스코의 산림파괴 

기업 자회사 위치(구역, 주, 지역 

) 

사업지 

면적 (ha) 

산림파괴 면적 

(ha) 

산림파괴 총 

면적 (ha)  

2016 2017 2016~ 2017 

http://newsworld.co.kr/detail.htm?no=1403
http://jcceng.sendpage.co.kr/sub.asp?maincode=459&sub_sequence=471&sub_sub_sequence=#tab_tit1
https://www.etoday.co.kr/news/view/1410554#csidxdb4d5b02251c7f08c83a9166f3f9ba8
https://www.bbc.com/news/world-asia-54798452
https://www.korindo.co.id/wp-content/uploads/2020/04/Korindo-ESG-2020.pdf.pdf
https://issuu.com/ushas88/docs/doesspringcometostolenforests
https://news.mongabay.com/2020/03/south-korea-posco-indonesia-zero-deforestation-papua-ndpe/
https://issuu.com/ushas88/docs/doesspringcometostolenfor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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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린도 

그룹 

PT Papua Agro 

Lestari 
Merauke, Papua, Papua 25,203 1,854 562 2,416 

PT Tunas Sawaerma 

1B 

Boven Digoel, Papua, 

Papua 
11,351 1,192 0 1,192 

PT Gelora Mandiri 

Membangun 

Halmahera Selatan, 

Maluku Utara, Maluku 
8,432 911 19 930 

PT Dongin Prabhawa Mappi, Papua, Papua 33,537 668 0 668 

포스코인

터내셔널 
PT Bio. Inti Agrindo  Merauke, Papua, Papua 34,184 7,134 5,264 12,398 

합계    11,759 5,845 17,604 

출처: 사업지 데이터(HGU, 지적도 등)와 기업 홈페이지에 기반하여 Aidenvironment 제공(Sentinel 위성 1 호, 2 호) 

코린도와 포스코는 인권침해 및 고보존가치(High Conservation Value, HCV) 구역의 손실과 

연관되어 있다. 2017 년, 국제산림관리협의회(Forest Stewardship Council, FSC)의 진정 위원회는 

코린도 그룹이 PT PAL, PT Gelora Mandiri Membangun (GMM) 사업지에서 산림파괴와 방화로 

고보존가치 구역을 파괴함으로써 FSC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코린도는 현지 

지역 공동체가 충분히 인지된(informed) 결정을 내리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인권을 침해하였다. 그러나 2019 년 11 월, FSC 는 코린도를 제재하지 않고 완전한 FSC 규정 

이행을 위한 5 년의 시간을 더 주었다. 

2020년까지도 코린도의 인도네시아 사업은 여전히 심각한 사회적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 2020년 

5 월, 한 토착민 남성이 코린도의 자회사 PT Tunas Sawa Erma 사무실에서 경찰에게 구타당해 

사망에 이른 사건이 보고되었다. 피해자는 “그의 바나나 플랜테이션에 본인이 접근할 수 없게 

만든 토지 수탈(land grabbing) 문제에 대해 논의”하려 했다고 보고된다. 추가적으로 2020 년 

6 월에는 Mongabay,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 뉴스타파, Al Jazeera 가 인도네시아 파푸아 주에 

위치한 코린도의 PT PAL 이 중요 토지 거래에 대한 “자문” 비용으로 미화 2,200 만 달러를 지불한 

의심스러운 정황을 포착하였다. 이 비용은 순환출자 및 투명성이 낮은 관할권에 등록된 62 개의 

페이퍼 컴퍼니 등 코린도의 불투명한 소유구조에 의해 은폐되었다고 한다. 코린도는 당사가 100% 

인도네시아 국적이라고 주장하지만 한국 법원은 2018 년 창업주인 승씨 일가에 탈세 혐의로 벌금 

9 천만 달러를 선고하였다. 이 탐사보도는 “한국 경제를 지배하는 거대 가족기업의 주요 특징인 

순환출자”를 지적하였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의 자회사 PT BIA 는 토착민 씨족들 간의 토지분쟁과 플랜테이션에서의 수질 

오염을 악화시켰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PT BIA 가 토착민 관습적 소유권을 갖고 있는 

만도보(Mandobo) 부족이 아닌 마린(Marin) 부족에 보상금을 주어 두 공동체 간의 분쟁이 

악화되었다고 한다. 플랜테이션 내에서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포스코의 사업으로 인한 비안 

http://www.mightyearth.org/wp-content/uploads/Mighty-Earth_FSC_Korindo_complaint_briefer_20191104.pdf
https://chainreactionresearch.com/report/oil-palm-growers-exposed-to-usd-0-4-5-9b-in-social-compensation-risk/
https://forestsandfinance.org/blog/fsc-capitulates-to-korindo/
https://www.tuk.or.id/2020/05/30/patut-diduga-turut-bertanggungjawab-dalam-kasus-kematian-marius-betera-pt-tunas-sawa-erma-harus-melakukan-pemulihan-dan-pencegahan-terjadinya-pelanggaran-ham/
https://www.walhi.or.id/usut-tuntas-kekerasan-di-perkebunan-kelapa-sawit-pt-tunas-sawa-erma-distrik-jair-kabupaten-boven-digoel-provinsi-papua
https://news.mongabay.com/2020/06/the-consultant-why-did-a-palm-oil-conglomerate-pay-22m-to-an-unnamed-expert-in-papua/
https://www.profundo.nl/download/ran1802
https://korindonews.com/korindo-csr-annual-report-2017/
https://news.mongabay.com/2020/06/the-consultant-why-did-a-palm-oil-conglomerate-pay-22m-to-an-unnamed-expert-in-papua/
https://www.google.com/url?sa=t&rct=j&q=&esrc=s&source=web&cd=&cad=rja&uact=8&ved=2ahUKEwjonPu9w-vsAhXM-aQKHWreD6AQFjAAegQIBBAC&url=https%3A%2F%2Fwww.profundo.nl%2Fdownload%2Ffoeeus1908&usg=AOvVaw0cxPGC9C4aCUR4HWtEjlRN
https://issuu.com/ushas88/docs/doesspringcometostolenfor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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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Bian River)의 오염 문제 또한 지적하였다. 이전에 발생한 산림파괴에 대한 보상으로 

포스코인터내셔널은 “개발된 플랜테이션 면적과 대응하는 규모로 사업지 밖에서 프로그램을 

이행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2020 년 2 월, 포스코는 플랜테이션 개발로 인해 신성한 숲이 

파괴된 것에 대해 마린 부족에게 2 억 루피아(14,132 달러)를 보상금으로 지급했다고 한다. 이는 

공동체가 30 억 루피아(212,300 달러)를 요구해 예상되었던 금액에 비해 훨씬 낮은 수준이다. 

표 3: 2016~ 2017 발생한 산림파괴 및 코린도와 포스코 플랜테이션 사업지 

 

 
출처: 산림파괴(Sentinel 위성 1 호, 2 호) 및 지적도 데이터에 기반하여 Aidenvironment-Earth equalizer 제공. 위: 코린도의 자회사 

PT PAL. 아래: 포스코인터내셔널의 자회사 PT BIA. 

2016년 1월 
2017년 12월 

2016년 1월 

2017년 12월 

https://news.mongabay.com/2020/03/south-korea-posco-indonesia-zero-deforestation-papua-ndpe/
https://www.hermes-investment.com/eos-insight/eos/posco-case-study/
https://kumparan.com/bumi-papua/hutan-sakral-di-kampung-selil-merauke-dirusak-perusahaan-sawit-1ssoF73gips/f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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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인터내셔널과 코린도 그룹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코린도는 당사의 

PT PAL 플랜테이션 바로 옆에 위치한 PT BIA 플랜테이션에 대해 포스코에 조언을 주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두 플랜테이션 자회사 모두 한국 기업가 김남구에 의해 2007 년과 2006 년 각각 

설립되었다.  

대상, 삼성, LG, 제이씨케미칼의 플랜테이션 자회사는 환경, 사회 및 인권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 

한국 국적 팜 재배 기업 대상주식회사, 삼성물산, 주식회사 LG 와 제이씨케미칼은 코린도, 

포스코처럼 인도네시아에서 사회, 문화 및 인권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 대상주식회사는 2016 년 

이후 플랜테이션 사업지에서 이탄지 총 347 헥타르가 개간된 것에 연루되어 있다(표 4). 

대상주식회사는 브랜드 미원에서 조미료 등 소스를 생산하고 브랜드 청정원에서 식품을 

생산한다. 대상주식회사의 플랜테이션 자회사인 PT Singtang Raya 는 2017 년에 148 헥타르, 

2018 년에 199 헥타르 규모의 이탄지를 개간하였다. 추가적으로 Pontianak Regency 의 Seruat 

Dua 마을 공동체는 PT Sintang Raya 가 그들의 사전 동의 없이 토지를 사용하고 있으며 회사가 

지역 공동체들을 위해 플라즈마 플랜테이션(plasma plantation)를 분배하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플랜테이션에서의 노동 문제와 아동 인신매매의 위험 또한 

보고되었다. 

표 4: 2017~2018 서부 칼리만탄에서 대상주식회사가 개간한 이탄지 

 

2018 년 이탄지 개간 

2017 년 이탄지 개간 

https://www.ran.org/wp-content/uploads/2018/11/RAN_Perilous_FINAL.pdf
https://gemawan.org/194-mengurai-konflik-warga-seruat-dua-vs-pt-sintang-raya-2
https://gemawan.org/194-mengurai-konflik-warga-seruat-dua-vs-pt-sintang-raya-2
https://kalbar.antaranews.com/berita/337550/warga-minta-pemkab-cabut-izin-pt-sintang-raya)
https://issuu.com/ushas88/docs/doesspringcometostolenfor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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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Aidenvironment-Earth Equalizer. 대상주식회사의 자회사 PT Sintang Raya 

수마트라(Sumatra)  리아우에 위치한 삼성물산의 플랜테이션 자회사 PT Gandaerah Hendana 와 

PT Inecda 는 토지 갈등, 수질 오염, 보상 및 노동 문제에 연루되어 있다. 삼성물산 상사부문은 

바이오디젤 사업을 위한 안정적인 팜유 공급을 확보하기 위해 2008 년 플랜테이션 2 개를 인수 

완료하였다. 삼성물산과 인도네시아 기업 Athena City Holdings 의 합작투자회사인 PT S&G 

Bidofuel Pte. Ltd 는 팜 플랜테이션의 인수와 사업에 5,500 만 달러를 투자하였다. 2016 년, 해당 

지역의 주민들은 이 기업이 차지하고 있는 토지 42 헥타르가 본인들의 소유라고 주장하였다. 

플랜테이션 근처의 지역 주민들은 의식을 치르기 위해 사용되는 공간의 파괴, 수질 오염 및 물 

부족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플랜테이션 노동자들은 과도하게 긴 노동시간, 안전장비 

없는 독성 화학물질의 사용, 열악한 주거환경을 호소하고 있다. 이로 인한 보상 요구를 위해 지역 

주민들과 노동자들은 2020 년까지 계속해서 시위와 파업을 벌이고 있다. 

주식회사 LG 의 공장 3 개와 플랜테이션 4 개에서는 토지 갈등과 오염 문제가 제기되었다. 서부 

칼리만탄의 세카다우에 위치한 Semadu 마을 주민들은 2010 년 보존구역인 그들의 토지 318 

헥타르가 LG 의 자회사 PT Parna Agromas 의 플랜테이션에 포함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이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PT Tintin Boyok Sawit Makmur Dua 근처에 거주하는 주민들 또한 

그들의 토지와 플랜테이션 사업지가 겹치는 문제를 제기하였다. PT Tintin Boyok Sawit 

Makmur 는 2015 년 수질오염을 발생시킨 혐의가 제기되었으며 PT Grand Utama Mandiri 는 

2019 년 토지 개간을 위해 방화를 사용한 혐의가 제기되었다. 

https://issuu.com/ushas88/docs/doesspringcometostolenforests
http://trading.samsungcnt.com/EN/trading/ne/501000/articleRead.do?board_id=6&article_id=1476&page_index=9
http://trading.samsungcnt.com/EN/trading/ne/501000/articleRead.do?board_id=6&article_id=1476&page_index=9
https://www.neliti.com/id/publications/183115/penyelesaian-sengketa-tanah-ptinecda-plantation-dengan-masyarakat-adat-sungai-pa
https://issuu.com/ushas88/docs/doesspringcometostolenforests
https://www.cakaplah.com/berita/baca/54258/2020/05/28/warga-kerumutan-protes-dan-blokir-jalan-begini-tanggapan-pt-gandaerah-hendana#sthash.l5OGkmrr.dpbs
https://riau.antaranews.com/berita/100479/tidak-puas-dengan-bonus-pekerja-pt-inecda-plantation-di-inhu-mogok-kerja
https://issuu.com/ushas88/docs/doesspringcometostolenforests
https://www.kalimantan-news.com/warga-semadu-desak-tp4k-cari-solusi-sengketa-lahan/
https://www.kalimantan-news.com/tanah-masyarakat-masuk-hgu-pt-tbsm-ini-tuntutan-masyarakat/
https://kumparan.com/hipontianak/polisi-segel-lahan-pt-gmu-di-sintang-kalbar-1rsR2WPq9VR/f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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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바이오디젤 생산기업인 제이씨케미칼은 자회사 PT Niagamas Gemilang 을 통해 폐기물 

투기에 연루되어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제이씨케미칼의 자회사 PT Niagamas Gemilang 은 

동부 칼리만탄에 위치한 쿠타이 카르타네가라에서 플랜테이션과 공장을 운영하며 CPO 와 

팜핵유(Palm Kernel Oil, PKO)를 생산한다. Aidenvironment/Earth Equalizer 가 측정한 바에 

의하면 이들의 사업지는 3,774 헥타르 규모이지만 제이씨케미칼은 작부면적을 7,200 헥타르로 

보고하고 있다. 쿠타이 카르타네가라의 산림환경청은 2017 년 PT Niagamas Gemilang 이 젬바얀 

강(Jembayan River)에 폐기물을 투기하여 수질 오염과 어류폐사를 발생시켰다는 의혹을 

제기하였다.  

한국 재배자들은 거래정지에도 불구하고 지속불가능한 팜유 유출 시장을 

계속해서 찾고 있다 

코린도는 거래정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NDPE 미준수 팜유와 목재를 생산하고 있다 

코린도 그룹은 2016 년과 2018 년, 산림파괴, 불법 방화 및 사업지 내 HCV 구역 상실에 대한 

책임으로 다수의 NDPE 거래사로부터 거래정지 조치를 받았다. Nestlé 와 Bunge Loders 

Croklaan, Wilmar, Cargill 등은 코린도로부터 구매하지 않을 것을 약속했다. 코린도는 

2016 년까지 숲 3 만 헥타르를 개간하였으며, 이 중 7 개 사업지에 걸친 12,000 헥타르는 

일차림이었다. 이 외에도 1998 년부터 2016 년까지 코린도의 사업지에서 5 만 헥타르가 

개간되었다. Aidenvironment/Earth Equalizer 의 최근 추산치는 인도네시아 파푸아에 위치한 

코린도의 플랜테이션 내 온전하게 유지된 숲과 이탄지 53,318 헥타르가 개발이 불가능한 

좌초토지로 볼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거래정지 조치에 대한 대응으로 코린도는 2019 년 지역 바이오연료 시장에 진입하였다. NDPE 

시장 진입에 제한을 받는 기업들이 관례상 지속가능성에 대한 요구가 덜한 동남아시아의 

바이오연료 산업으로 방향을 트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한국 기업 지에프오일, 주식회사 

세종기술과의 합작을 통해 코린도는 인도네시아의 빈탄(Bintan) 섬에서 바이오연료 공장을 

설립할 계획에 참여하고 있다. 이 공장은 코린도의 팜유를 사용하며 3 단계 완료 시점까지 

바이오연료 약 3 백만 톤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코린도는 계속해서 인도의 NDPE 미준수 정제업체로 팜유를 유출시키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3F 

Industries 와 Emami Agrotech 에 유출시키고 있다. 2019 년, 코린도는 인도에 팜유 46,480 톤을 

수출하였는데 이중 23,510 톤(51%)은 3F Industries, 18,483 톤(40%)은 Emami Agrotech 가 

수입하였으며, 나머지 4,487 톤(9%)은 기타 기업들(Golden Agri-Resources, Mantora Oil 

Products)이 수입하였다. 3F Industries 는 Emami Agrotech 다음으로 큰 기업으로, 인도 CPO 

http://jcceng.sendpage.co.kr/sub.asp?maincode=459&sub_sequence=471&sub_sub_sequence=#tab_tit2
http://jcceng.sendpage.co.kr/sub.asp?maincode=459&sub_sequence=471&sub_sub_sequence=#tab_tit1
https://korankaltim.com/kutai-kartanegara/read/10848/sungai-jembayan-diduga-dicemari-limbah-sawit
https://korankaltim.com/kutai-kartanegara/read/11260/dlhk-panggil-pt-niaga-mas-gemilang
https://www.reuters.com/article/us-indonesia-environment/korean-firm-burns-rainforest-for-palm-oil-in-indonesia-report-says-idUSKCN1181NZ
https://www.nestle.com/csv/raw-materials/palm-oil
https://www.bunge.com/sites/default/files/grievance_list_update_may_2018_final.pdf
https://www.bunge.com/sites/default/files/grievance_list_update_may_2018_final.pdf
https://www.wilmar-international.com/sustainability/grievance-procedure
https://www.cargill.com/page/indirect-supplier-grievances
http://www.mightyearth.org/wp-content/uploads/2018/02/2016-08-25-FINAL-Korindo-report-English-3.pdf
https://chainreactionresearch.com/report/28-percent-of-indonesias-palm-oil-landbank-is-stranded/
https://chainreactionresearch.com/suspended-palm-oil-company-korindo-turns-to-biofuel-market/
https://chainreactionresearch.com/wp-content/uploads/2019/11/Palm-Based-Biofuel-Market-May-See-Shake-Up-in-2020.pdf
https://shipandbunker.com/news/apac/412733-biofuel-consortium-sets-sights-on-singapore-bunker-market
https://www.biofuelsdigest.com/bdigest/2019/03/12/south-korean-indonesian-consortium-seeking-partner-for-sustainable-bunker-fuel-project-in-singapore/
https://www.infodriveindi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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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의 34%를 차지하는 가장 큰 NDPE 미준수 정제업체 7 개 중 하나다. 이 인도 다국적 기업의 

사업 포트폴리오는 주로 식용 지방과 기름, 화장품, 유지화학제품(oleochemicals), 약품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인도의 Krishnapatnam 과 Hyderabad, Tadepalligudem, 그리고 가나의 Tema 에 

가공 시설이 있다. 

Emami Agrotech 는 인도의 대기업인 Emami 그룹의 식용유와 바이오디젤 사업부문을 담당하고 

있다. Emami 그룹은 소비재 및 신문용지, 포장재 제조업, 식용유 및 바이오디젤, 부동산, 리테일 

사업을 주로 한다. Emami Agrotech 는 인도에서 두번째로 큰 규모로 식용유를 수입하며 

전세계에서 NDPE 정책이 없는 가장 큰 가공업체/거래사 중 하나이다. 이 기업이 소유한 

Haldia(서부 벵갈)와 Krishnapatnam(Andhra Pradesh)의 정제공장은 하루 총 5 천 톤의 팜유를 

정제할 수 있다. 

NDPE 미준수 팜유를 생산하는 것 외에, 코린도는 (연기된) 2021 년 도쿄 하계 올림픽의 목재 

공급자로 알려졌다. 2018 년, 코린도는 일본의 목재 및 건축재 거래사 Sumitomo Forestry 에 

합판을 공급하였으며 Sumitomo Forestry 는 도쿄의 아리아케 아레나에 목재를 공급하였다고 

알려졌다. Mongabay 는 코린도가 2000 년부터 2017 년까지 파푸아의 코린도 팜유 플랜테이션 

회사들이 수확한 목재로 미화 3 억 1,990 만 달러어치의 합판을 생산했을 것으로 예상했다. 

포스코인터내셔널, 주식회사 LG 은 인도의 NDPE 미준수 시장에 계속해서 기여하고 

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열대림을 개간하여 팜유 플랜테이션으로 개발한 것과 관련하여 투자철회 

및 거래정지를 당했다. 노르웨이 정부연기금과 ABP 는 2015 년과 2018 년, “환경 파괴”를 이유로 

포스코(당시 포스코대우)로부터 투자철회를 했다. ABP 는 “기업[포스코]이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에 대해 신뢰를 잃었다”고 했다. NGO 들의 활동이 이어진 후, 영국 최대 드럭스토어 리테일러 

Boots 는 포스코와의 리테일 협력관계를 종료하였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의 팜유는 코린도와 다르지 않게 인도의 NDPE 미준수 정제업체 Emami 

Agrotech 와 3F Industries 로 팜유를 공급하고 있다. 포스코는 2019 년 인도에 CPO 56,397 톤을 

수출하였는데 이중 80%(45,261 톤)는 Emami Agrotech 로, 20%는 3F Industries 로 수출되었다. 

Emami Agrotech 로 공급된 모든 팜유는 파푸아의 Asike 항구에서 바로 출발했으며, 3F 

Industries 에 공급된 나머지 11,136 톤은 수마트라의 Dumai 항구를 거쳤다. 

주식회사 LG 또한 인도의 NDPE 미준수 정제업체에 팜유를 공급하였다. 인도네시아 수출 통계에 

따르면, 주식회사 LG 는 CPO 22,481 톤을 수출하였으며 이중 4,001 톤은 Emami Agrotech 로 

바로 공급되었고 3,076 톤은 3F Industries 에 공급되었다. 인도 외에 주식회사 LG 는 말레이시아의 

https://chainreactionresearch.com/report/leakage-risks-in-india-58-percent-of-palm-oil-imports-not-covered-by-ndpe-policies/
https://chainreactionresearch.com/report/leakage-risks-in-india-58-percent-of-palm-oil-imports-not-covered-by-ndpe-policies/
http://www.emamigroup.com/
http://www.emamiagrotech.in/about-us/company-profile.aspx
https://www.thehindubusinessline.com/companies/how-emami-group-achieves-aggressive-growth-while-also-reining-in-its-debt/article24626500.ece
https://www.ran.org/wp-content/uploads/2018/11/BrokenPromises_FINAL_en_web.pdf
https://news.mongabay.com/2020/06/how-we-calculated-korindos-revenues-from-clearing-papuan-rainforest/
https://www.environmental-finance.com/content/news/norways-oil-fund-divests-from-koreas-posco-and-daewoo.html
https://www.abp.nl/over-abp/actueel/nieuws/abp-verkoopt-aandelen-palmoliebedrijf.aspx
https://www.abp.nl/over-abp/actueel/nieuws/abp-verkoopt-aandelen-palmoliebedrijf.aspx
https://www.mightyearth.org/posco-daewoo-dropped-uk-chain-announces-moratorium/
https://www.infodriveindi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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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lda IFFCO 에 CPO 5,001 톤을 또한 공급하였다. 삼성은 말레이시아의 IOI 에 CPO 3,010 톤만을 

수출하였다.  

대상의 플랜테이션 자회사 PT Sintang Raya 는 AAK, Bunge Loders Crocklaan, Wilmar, Sime 

Darby 와 General Mills 의 공급자 공개 목록에 포함되어 있다. 제이씨케미칼의 자회사 PT Niaga 

Mas Gemilang 은 Fuji Oil, Cargill, General Mills, Louis Dreyfus Company, Golden Agri 

Resources 와 Lipidos Santiga 의 공급자 공개 목록에 포함되어 있다.  

팜유 무역 및 소비에 한국의 역할이 증가하고 있다 

한국의 팜유 수입량은 지난 10 년간 두배 이상 증가하였다. 2019 년에는 648,496 톤의 팜유 및 

팜유 상품이 한국 도착 후 세관신고되었으며, 이는 2009 년 신고된 262,556 톤과 대비된다(표 5). 

2020 년 중반까지의 수입은 2019 년 수입규모의 61%를 이미 넘었으며, 따라서 이러한 증가세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9/2020 마케팅 연도에는 팜유 수입 규모가 70 만 톤으로 전망된다. 

표 5: 2009~2019 한국 팜유 수입 

 

출처: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팜유 및 팜유 파생물과 연관된 7 개 HS 코드에 기반하여 제공. 팜지방산증류물(Palm Fatty Acid Distillate)에 

대한 무역통계진흥원의 세관 데이터는 2020 년 5 월 이후의 것만 존재하므로 해당 팜유 가공 부산물은 위 표에 포함되지 않았다. 

팜유 수입 및 소비 증가는 식품 가공업과 현지 바이오디젤 생산에서 주로 기인한다. “대두유보다 

실용적이고 값싼” 팜유는 한국에서 주로 식품 가공업, 특히 라면 생산에 사용된다. 라면은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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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aak.com/contentassets/a5bb91b203604ee2bae695050414fd15/aak-public-mill-list-march-2020.pdf
https://opendata.arcgis.com/datasets/aa641c92315f45a9885b93841d56e7be_0.csv?where=FacilityReference%20%3D%20%27X005%27
https://www.wilmar-international.com/docs/default-source/default-document-library/sustainability/supply-chain/traceability-report-q1'-2019---q4'-2019/indonesia/wica-pontianak_200424.pdf?sfvrsn=8a54960d_2
http://www.simedarbyplantation.com/sites/default/files/SDO%20South%20Africa%20-%20TDD%20Q1%20to%20Q3%202019.pdf
http://www.simedarbyplantation.com/sites/default/files/SDO%20South%20Africa%20-%20TDD%20Q1%20to%20Q3%202019.pdf
https://www.generalmills.com/~/media/Files/Issues/General%20Mills%20%202019%20mill%20list%20%2004072020%20004.pdf?la=en
https://www.fujioilholdings.com/pdf/en/csr/supplychain_database/h2_2019_mill_list.pdf
https://www.cargill.com/doc/1432132443976/cargill-palm-mill-list.pdf
https://www.generalmills.com/~/media/Files/Issues/General%20Mills%20%202019%20mill%20list%20%2004072020%20004.pdf?la=en
https://www.ldc.com/wp-content/uploads/H2-2019-Palm-Traceability-to-Mill-03Mar20.pdf
https://www.lipsa.es/uploads/2020/09/lipidos_mill_database_H1_2020.pdf
https://www.bandtrass.or.kr/customs/total.do?command=CUS001View&viewCode=CUS00301
https://apps.fas.usda.gov/newgainapi/api/Report/DownloadReportByFileName?fileName=Oilseeds%20and%20Products%20Annual_Seoul_Korea%20-%20Republic%20of_03-01-2020
https://www.bandtrass.or.kr/customs/total.do?command=CUS001View&viewCode=CUS00301
https://apps.fas.usda.gov/newgainapi/api/Report/DownloadReportByFileName?fileName=Oilseeds%20and%20Products%20Annual_Seoul_Korea%20-%20Republic%20of_03-01-2020
https://www.foodnavigator-asia.com/Article/2020/09/16/South-Korean-food-export-boom-Kimchi-and-ramen-lead-charge-with-massive-growth-even-through-COVID-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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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미국과 일본, 중국으로 향하는 농식품 수출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 한국 팜유 국내 총 

소비량의 65%(45 만 톤)는 공업용으로 국내에서 소비(대체로 바이오디젤)되고 나머지(24 만 톤)은 

국내 식품 소비로 사용된다. 

2019 년과 2020(3 분기까지)년 해운통계에 따르면 한국은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로부터 

팜지방산증류물(Palm Fatty Acid Distillate, PFAD) 39 5,000 톤을 수입하였으며 이중 

130,288 톤은 인도네시아에서 수입되었다. 그에 비해 한국 세관은 PFAD 정보를 2020 년 5 월에야 

수입 통계에 통합하기 시작했다. PFAD 는 바이오디젤, 동물 사료, 양초, 비누 생산에 주로 

사용되는 팜유 가공 부산물이다. PFAD 는 팜유보다 저렴하고 낮은 온도에서 얼지 않아 겨울철 

환경에서 유연한 상품(flexible product)이 될 수 있다. PFAD 의 주요 수입처는 한국 바이오디젤 

생산업체인 SK 에코프라임(전 SK 케미칼)으로, 2019 년과 2020(8 월까지)년 인도네시아가 수출한 

PFAD 의 79%를 수입하였다. 

한국 바이오디젤의 식물성 기름 함량 강제규정(vegetable oil content mandate) 은 값이 더 

저렴한 팜유로 이어졌다. 한국의 바이오디젤 산업에서 대두유 소비량은 최근 팜유의 더 저렴한 

가격으로 인해 사라졌다. 그러나 “바이오디젤의 식물성 기름 함량이 현수준에서 더 증가할 

것인지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마케팅 연도 2020/2021 의 팜유 수입량은 2019/2020(70 만 

톤)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8 년부터 현재까지 바이오디젤 강제규정은 3%에서 

변하지 않았다. 

한국에의 팜유 공급자로서 인도네시아의 역할이 강화되었다. 2016 년까지 한국은 주로 

말레이시아로부터 팜유를 수입했지만 지난 4 년 동안은 인도네시아에서 생산된 팜유를 수입하는 

추세가 이어졌다(표 6). 2019 년에는 수입된 팜유의 52.3%(339,462 톤)는 인도네시아산, 

43.4%(281,687 톤)는 말레이시아산이었으며, 그 외 나라에서 수입된 양은 4.2%였다. 주목할만한 

부분은 2019 년 파푸아뉴기니에서 CPO 22,120 톤이 수입되었다는 것이다. 파푸아뉴기니는 

이전까지 한국에 팜유를 공급한 바 없지만, 현장 정보원들에 따르면 이 CPO 의 일부는 Vanimo 에 

있는 항구에서 운송되었을 가능성이 있는데 Vanimo 근처에는 파푸아뉴기니 West-Sapik 에 

위치한 Bewani Oil Palm Plantation(BOPPL)이라 불리는 플랜테이션과 공장이 있다. 수입된 

CPO 는 한국 울산 항구로 도착하였다. BOPPL 공장은 NDPE 정책을 준수하지 않으며 따라서 

지속불가능한 팜유 유출시장에 공급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https://panjiva.com/shipment_search/results?m=shipments&q=Palm+Fatty+Acid+Distillate&type=indonesia_exports&x_history=eJy1UstKA0EQ_Jc5e8j7BZ6EmPhAwZOINLM7vW6TeSzz2BCD_25PZEVjcvTWW1VdVdvMXsgUa7SRSoo7iG6DVizE_aZ6f7rDOG3HD0WZljeT1XM_Da6H_nY1J7xat373uF6uZsPtpbgQBlyL3pNC3g01NYYdAxOl08nYAI3HwJBY7H_QC9EXH9-aI-5FqGTMjj06EJSMmMNkLGvM7gpDJCsjOQulSzb6rO_2lDOZLzncVaSRJaaRlqn9eY5zC2ZAKsWVA1TOg6LQaJkt0UjSfR6a2lnMwxaLQPEwdlaa7IY_o5cKwTtGrOQ08cr_ynZIb_ZUpXPUPzfqrlUHTlT5vrxsgE9bemryaTvIYoQtV6xjh7RSJ-RCBaSgDm6-giMtGPfnVXSqX_unhIoMSK1h1hv3mKqkDrmhx4oOGIwG89F8Mh305l-v6RP6bwCL
https://www.bandtrass.or.kr/customs/total.do?command=CUS001View&viewCode=CUS00301
https://panjiva.com/shipment_search/results?m=shipments&q=Palm+Fatty+Acid+Distillate&type=indonesia_exports&x_history=eJy1UstKA0EQ_Jc5e8j7BZ6EmPhAwZOINLM7vW6TeSzz2BCD_25PZEVjcvTWW1VdVdvMXsgUa7SRSoo7iG6DVizE_aZ6f7rDOG3HD0WZljeT1XM_Da6H_nY1J7xat373uF6uZsPtpbgQBlyL3pNC3g01NYYdAxOl08nYAI3HwJBY7H_QC9EXH9-aI-5FqGTMjj06EJSMmMNkLGvM7gpDJCsjOQulSzb6rO_2lDOZLzncVaSRJaaRlqn9eY5zC2ZAKsWVA1TOg6LQaJkt0UjSfR6a2lnMwxaLQPEwdlaa7IY_o5cKwTtGrOQ08cr_ynZIb_ZUpXPUPzfqrlUHTlT5vrxsgE9bemryaTvIYoQtV6xjh7RSJ-RCBaSgDm6-giMtGPfnVXSqX_unhIoMSK1h1hv3mKqkDrmhx4oOGIwG89F8Mh305l-v6RP6bwCL
https://apps.fas.usda.gov/newgainapi/api/Report/DownloadReportByFileName?fileName=Oilseeds%20and%20Products%20Annual_Seoul_Korea%20-%20Republic%20of_03-01-2020
https://apps.fas.usda.gov/newgainapi/api/Report/DownloadReportByFileName?fileName=Oilseeds%20and%20Products%20Annual_Seoul_Korea%20-%20Republic%20of_03-01-2020
https://www.bandtrass.or.kr/customs/total.do?command=CUS001View&viewCode=CUS00301
https://chainreactionresearch.com/the-chain-bewani-oil-palm-mill-in-png-may-supply-the-palm-oil-leakage-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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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한국 팜유 공급자로서 강화된 인도네시아의 역할 

   

 

출처: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팜유 및 그 파생물과 연관된 7 개 HS 코드에 기반하여 제공(PFAD 미포함) 

한국으로의 인도네시아 수출 증가에는 특히 정제, 표백, 탈취(Refined, Bleached and 

Deodorized, RBD) 팜 스테아린이 포함되어 있다. 한국 또한 팜유 정제 능력이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인도네시아로부터 정제된 팜유 상품을 수입한다. 한국 세관 통계에 따르면 2019 년 가공식품 

및 화장품에 주로 사용되는 고체 분획물인 RBD 팜 스테아린이 220,556 톤 인도네시아로부터 

수입되었다. 이는 말레이시아로부터 81,213 톤을 수입한 것과 대비된다. 또한, 2018 년 

말레이시아산 PKO 및 전체적으로나 부분적으로 수소를 첨가한 팜유(partly or wholly 

hydrogenated palm oil) 수입은 2019 년 5,838 톤에서 593 톤, 1,187 톤에서 825 톤으로 각각 

감소했다.  

단 5 개의 NDPE 미준수 구매자가 한국으로의 인도네시아산 팜유 수출의 

78%를 차지한다 

2019 년 인도네시아에서 수입된 팜유의 78%는 인도네시아산 팜유의 한국 5 대 

구매자들(제이씨케미칼, 단석산업, GS글로벌, AK 홀딩스, 주식회사 LG)이 수입한 것이었다. 이 

5 개 기업은 정제팜유와 정제팜유상품(팜 스테아린 및 지방알코올)만 수입하였다. 인도네시아 

팜유 수출 통계에 따르면 2019 년 인도네시아에서 총 272,980 톤의 팜유가 수출되었으며 이는 

32 개의 한국 기업에 의해 수입되었다. 이 중 5 개 기업이 2019 년 통계의 78%(212,415 톤)을 

수입하였다(표 7). 마찬가지로 2020 년 상반기에는 이 5 개 기업이 인도네시아 팜유의 최대 수입자 

83.4%

15.8%

0.8%

2007 - 2017

40.9%

58.7%

0.5%

2018

43.4%

52.3%

4.2%

2019

   

https://www.bandtrass.or.kr/customs/total.do?command=CUS001View&viewCode=CUS00301
https://kr.usembassy.gov/wp-content/uploads/sites/75/KS-1801-Edible-Oils-Market-Brief_1-17-2018-1.pdf
https://www.bandtrass.or.kr/customs/total.do?command=CUS001View&viewCode=CUS00301
https://www.persistencemarketresearch.com/market-research/palm-stearin-market.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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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차지했다. 수입자와 수출자 별로 구분된 말레이시아의 팜유 무역 통계는 공개되어 있지 

않다. 

SK에코프라임은 PFAD 수입을 가장 많이 하는 한국 최대 바이오디젤 생산자이다.  SK 케미칼에서 

2020 년 초 사모펀드 한앤컴퍼니에 인수된 이 기업은 바이오디젤과 바이오연료 오일 50 만 

킬로리터의 연간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다. 생산된 연료는 대부분 국내 운송업 및 발전용 

혼합연료로 쓰인다. 그러나 선박용 연료에 바이오디젤을 사용하는 방안도 현재 검토중이며, 그럴 

경우 25 만 킬로리터가 추가될 수 있다. SK 에코프라임이 주된 공급원료로 사용하는 것은 PFAD 로, 

한국에서는 SK에코프라임이 최대 수입자이다. 한국 PFAD 수입의 절반 가량이 인도네시아산이며, 

SK 에코프라임은 이 중 79%를 차지한다. 

이러한 주요 한국 구매자 중 누구도 공개적인 NDPE 약속을 하거나 팜 공급자에 대한 감독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구매자들은 지속가능하지 않은 팜유를 구매할 위험이 높다. 

주요 구매자들의 홈페이지에서는 환경, 사회, 인권 및 문화적 가치에 대한 침해가 발생하였는지 

감시하기 위한 팜유 공급자들에 대한 체계적인 실사(due diligence)가 이행되고 있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다. 거래 공장 및 불만고충 사항의 공개 목록 혹은 분리 매입한 팜유(segregated 

purchases of palm oil)의 증거 등 공급자에 대한 투명성 또한 존재하지 않다. 그러나 삼성물산이 

2019 년 팜 플랜테이션에 대한 RSPO 인증을 받는 등, 지속가능한 공급을 위한 노력이 일부 

보이기도 했다. 또한, 주식회사 LG 는 NDPE 정책을 언급하거나 채택하고 있지는 않지만 LG 의 

자회사들의 이전 소유자인 PT Barito Pacific Tbk 는 2015 년 3 월 “책임있는 플랜테이션 및 산림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주식회사 LG 은 2018 년 Barito Pacific 으로부터 몇몇 기업을 

인수하였는데, 이 인수합병을 통해 책임있는 산림 정책을 얼마나 수용하였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표 7: 2019 년 인도네시아 팜유의 5 대 한국 구매자, 수출집단 포함 

한국 구매자 – 수출집단 
팜유 

수입량(톤) 
한국 구매자 – 수출집단 

팜유 

수입량(톤)  

JC케미칼 59,392 AK 홀딩스 30,166  

 

Incasi Raya 22,899 

 

Tunas Baru Lampung 13,250  

Astra Agro Lestari 25,539 
PT Perkebunan Nusantara (PTPN) 

(2020 년) - 

Musim Mas 5,954 Royal Golden Eagle 6,000  

Wilmar International (in 2020) - Musim Mas 2,031  

Kuala Lumpur Kepong (KLK) 5,000 Salim Group (2020 년) - 

단석산업 56,559 Astra Agro Lestari 3,000  

 Musim Mas 39,043 Wilmar International 2,994  

KLK 6,999 KPN Corp 2,000  

https://www.hcompany.com/front/en/portfolio.php
https://www.reuters.com/article/southkorea-skchemicals-biofuels-idUSL4N28L2T0
https://www.trademap.org/
https://www.rspo.org/members/6654
https://www.barito-pacific.com/files/csr/20150301%20-%20Responsible%20Plantation%20&%20Forest%20Policy%20Barito%20Group.pdf
https://www.indopremier.com/ipotnews/newsDetail.php?jdl=LG_International_Akuisisi_Kebun_Sawit_Barito_Pacific&news_id=346652&group_news=RESEARCHNEWS&news_date=&taging_subtype=AGRICULTURE&name=&search=y_general&q=minyak%20sawit,%20&halaman=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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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yal Golden Eagle 5,000 Cahya Nusantara Lestari 500  

Astra Agro Lestari 3,500 Sinarmas Cepsa 391  

Incasi Raya (in 2020) - 주식회사 LG 19,802  

Sinarmas Cepsa 1,900 

 

Astra Agro Lestari 12,999  

Bakrie Sumatera Plantation 117 Musim Mas 3,194  

GS글로벌 46,496 Wilmar International 2,109  

 

Astra Agro Lestari 21,000 KLK 1,499  

Incasi Raya 7,499    

Musim Mas 12,999 기타 구매자(27) 60,555  

Wilmar International (in 2020) -    

KLK 4,998 총계 272,970  

출처: 인도네시아 무역 통계. PFAD 와 SK 에코프라임은 별도 해운통계에 기반한 것이기 때문에 위 표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 

제이씨케미칼과 단석산업은 재생에너지 산업에 특화되어 있으며 바이오디젤, 바이오중유 및 

선박용 바이오연료가 주력 상품이다. 제이씨케미칼은 또한 팜유와 글리세린을 생산하며 

단석산업은 정밀소재(PVC 안정재 등) 및 금속소재(순연)를 생산한다. 팜유를 구매하는 것과 

더불어 제이씨케미칼은 인도네시아에 위치한 플랜테이션과 공장에서 팜유를 생산하기도 한다. 

제이씨케미칼은 국내 국방 기관과 오일 기업들에 상품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GS 홀딩스와 그외 다양한 자회사 및 계열사로 이루어진 GS 는 리테일, 건설 다음으로 에너지 

사업(천연가스 및 풍력)에 가장 큰 규모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GS 는 한국에서 7 번째로 큰 

자산 규모를 갖고 있다고 주장하며 그 자회사 및 계열사는 GS 글로벌, GS 에너지, GS 칼텍스, 

GS 리테일, GS 샵, GS EPS, GS 스포츠, GS E&R, GS E&C 가 있다. 해외 사업 착수 및 개발은 GS 

글로벌이 주로 담당한다. 

AK 홀딩스 또는 애경그룹의 사업 포트폴리오는 화학, 항공운수, 가정/미용용품, 리테일, 부동산을 

포함한다. 1982 년, 애경그룹과 Royal Dutch Shell 은 애경쉘을 설립하였고, 1998 년 

애경정밀화학으로 법인명을 변경하였다. 2009 년 통합된 에이케이켐택은 계명활성제, 페인트 및 

건설용 화학제품 제조 사업을 하며 2019 년 11 월 1 일 RSPO 회원이 되었다. 2020 년 중반까지 

에이케이켐텍은 팜 공급자 공개 정보를 전혀 제출하지 않았다. 

지주회사인 주식회사 LG 는 인도네시아의 팜유 재배자일뿐 아니라 한국에서 팜유를 가장 많이 

구매하는 5 개 기업 중 하나이다. LG 의 전체 사업 분야는 전자, 화학, 통신 및 서비스에 걸쳐있다. 

한국 구매자들은 인도네시아 팜유 수입의 33 퍼센트를 지속불가능한 팜유 유출 

정제업체에서 수입한다 

https://tradedata.net/
https://panjiva.com/shipment_search/results?m=shipments&q=Palm+Fatty+Acid+Distillate&type=indonesia_exports&x_history=eJy1UstKA0EQ_Jc5e8j7BZ6EmPhAwZOINLM7vW6TeSzz2BCD_25PZEVjcvTWW1VdVdvMXsgUa7SRSoo7iG6DVizE_aZ6f7rDOG3HD0WZljeT1XM_Da6H_nY1J7xat373uF6uZsPtpbgQBlyL3pNC3g01NYYdAxOl08nYAI3HwJBY7H_QC9EXH9-aI-5FqGTMjj06EJSMmMNkLGvM7gpDJCsjOQulSzb6rO_2lDOZLzncVaSRJaaRlqn9eY5zC2ZAKsWVA1TOg6LQaJkt0UjSfR6a2lnMwxaLQPEwdlaa7IY_o5cKwTtGrOQ08cr_ynZIb_ZUpXPUPzfqrlUHTlT5vrxsgE9bemryaTvIYoQtV6xjh7RSJ-RCBaSgDm6-giMtGPfnVXSqX_unhIoMSK1h1hv3mKqkDrmhx4oOGIwG89F8Mh305l-v6RP6bwCL
http://jcceng.sendpage.co.kr/sub.asp?maincode=459&sub_sequence=468&sub_sub_sequence=
http://www.dansuk.co.kr/en/company/ceomessage/
https://www.reuters.com/companies/137950.KQ
http://www.gs.co.kr/en/overview
https://asia.in-cosmetics.com/__novadocuments/656622?v=637117682631700000
https://www.rspo.org/members/9879/AK-CHEMTECH-CO.-LTD
http://www.lgcorp.com/about/compan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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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대부분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산 정제 팜유 상품을 수입함에 따라 수입된 상품의 절반 

이상이 거래사 및 정제업체의 NDPE 정책의 적용을 받는다. 한국은 2019 년 인도네시아에서 

414,119 톤의 팜유를 수입했으며 2020 년 상반기에는 단 18 개의 팜유 거래사/정제업체에서 

수입하였다. 이 거래사/정제업체 중 78%는 NDPE 정책을 갖고 있다(표 8). 양으로 본다면 

2019 년과 2020 년 상반기 한국에 가장 수출을 많이한 5 개 수출업체는 Muslim Mas(103,442 톤), 

Astra Agro Lestari(73,038 톤), Incasi Raya(62,103 톤), Permata Hijau Group(35,446 톤)과 Salim 

Group(31,790 톤)이다. Incasi Raya 를 제외하면 이 업체들은 모두 그룹 차원의 NDPE 정책을 

채택하고 있다. Salim Group 은 NDPE 약속을 발표했지만 이행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지속불가능한 팜유 유출 정제업체(leakage refiner)로 볼 수 있다. 

표 8: 한국으로 수출하는 모든 인도네시아 수출 집단 

수출 집단 
팜유 (톤) 그룹 차원의 NDPE 정책 

존재 여부 2019 2020 총계 

Musim Mas 69,433 34,009 103,442 존재 

Astra Agro Lestari 69,038 4,000 73,038 존재 

Incasi Raya Group 30,399 31,704 62,103 

지속불가능한 팜유 유출 

정제업체(NDPE 정책 

부존재) 

Permata Hijau Group 11,000 24,446 35,446 존재 

Salim Group 17,025 14,765 31,790 

지속불가능한 팜유 유출 

정제업체(NDPE 정책 을 

채택하였으나 이행 부족) 

Wilmar International 5,255 15,741 20,996 존재 

Tunas Baru Lampung 17,000 3,000 20,000 

지속불가능한 팜유 유출 

정제업체(NDPE 정책 

부존재) 

Kuala Lumpur Kepong (KLK) 18,496  18,496 존재 

Wings Group 12,500 

 

12,500 

지속불가능한 팜유 유출 

정제업체(NDPE 정책을 

채택하였으나 이행 부족) 

Royal Golden Eagle 11,000  11,000 존재 

PT Perkebunan Nusantara 

(PTPN) 

 

7,419 7,419 

지속불가능한 팜유 유출 

정제업체(NDPE 정책 

부존재) 

Golden Agri-Resources  5,066 5,066 존재 

https://chainreactionresearch.com/wp-content/uploads/2020/04/NDPE-Policies-Cover-83-of-Palm-Oil-Refining-Market.pdf
http://www.indofoodagri.com/misc/Sustainable_Palm_Oil_Policy.pdf
https://chainreactionresearch.com/wp-content/uploads/2020/04/NDPE-Policies-Cover-83-of-Palm-Oil-Refining-Market.pdf
http://www.indofoodagri.com/misc/Sustainable_Palm_Oil_Policy.pdf
https://chainreactionresearch.com/wp-content/uploads/2020/04/NDPE-Policies-Cover-83-of-Palm-Oil-Refining-Market.pdf
https://www.wilmar-international.com/wp-content/uploads/2012/11/No-Deforestation-No-Peat-No-Exploitation-Policy.pdf
https://www.klk.com.my/sustainability/wp-content/uploads/2018/11/2018-11-22-KLK-Sustainability-Policy-ENG.pdf
http://www.wingsagro.com/eng/our-policies/detail
https://chainreactionresearch.com/wp-content/uploads/2020/04/NDPE-Policies-Cover-83-of-Palm-Oil-Refining-Market.pdf
https://www.apicalgroup.com/sustainability/policies/
https://goldenagri.com.sg/wp-content/uploads/2016/01/GSEP-English.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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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집단 
팜유 (톤) 그룹 차원의 NDPE 정책 

존재 여부 2019 2020 총계 

KLK-Astra 4,000  4,000 존재 

Sinarmas Cepsa 3,100  3,100 존재 

KPN Corp 2,000  2,000 존재 

Other exporters/refiners 899 998 1,897 

지속불가능한 팜유 유출 

정제업체(NDPE 정책 

부존재) 

Ecogreen Oleochemicals 1,632  1,632 존재  

Bakrie Sumatera Plantation 193  193 존재 

총계 272,970  141,149  414,119   
출처: 인도네시아 무역 통계, 기업 홈페이지, CRR 보고서 지속불가능한 팜유 유출 정제업체. PFAD 수출량은 포함되어있지 않으며 

2020 년은 상반기만 포함하고 있음. 

2019 년과 2020 년 상반기 인도네시아에서 한국으로 수입된 팜유의 33% 혹은 135,709 톤은 

“지속불가능한 팜유 유출 재배자 및 정제업체(leakage growers and refiners) ”에서 생산된 

것이다. 이 업체들은 대부분 Incasi Raya Group, Salim Group, Tunas Baru Lampung, Wings 

Group 를 말하는데(표 8), Incasi Raya 와 Tunas Baru Lampung 은 NDPE 약속을 하지 않았으며 

Salim Group 과 Wings Group 은 정책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Salim Group, Tumas 

Baru Lampung, Wings Group 은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의 가장 큰 지속불가능한 팜유 유출 

정제업체 5 개 중에 속한다. 

AK 홀딩스, 제이씨케미칼, SK 에코프라임은 NDPE 미준수 팜유와 PFAD 를 상당한 

규모로 수입하고 있다 

AK 홀딩스, 제이씨케미칼, SK 에코프라임은 유출된 지속불가능한 인도네시아산 팜유와 PFAD 에 

가장 의존적이다. 이들은 NDPE 미준수 공급자들로부터 각각 64%, 40%, 33% 를 공급받고 있다. 

인도네시아 팜유(PFAD 제외)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기업 5 개는 NDPE 미준수 팜유 재배자와 

정제업체로부터 총 28%(297,500 톤 중 83,315 톤)를 공급받는다. SK 에코프라임은 2019 년과 

2020 년(2020 년 8 월까지), 인도네시아에서 PFAD 103,488 톤을 수입하였는데 이중 33%가 NDPE 

미준수 PFAD 공급자로부터 공급된 것이었다. 

제이씨케미칼과 단석산업, SK에코프라임, GS글로벌은 모두 NDPE 미준수 팜유 재배자인 Incasi 

Raya Group 로부터 팜유를 수입한다. Incasi Raya Group 은 2016-2019 년 792 헥타르의 숲과 

이탄지를 개간하였다. 특히, 제이씨케미칼은 인도네시아에서 팜유와 고무 공급을 이 업체에 

의존한다. 2019 년부터 2020 년 상반기까지 제이씨케미칼은 Incasi Raya Group 으로부터 팜유와 

https://www.astra-agro.co.id/wp-content/uploads/2017/12/Sustainability-Policy-1.pdf
http://sinarmascepsa.com/sustainability/
http://kpnplantation.com/assets/gama-files/page/KPN_Plantation_Sustainability_Policy.pdf
https://www.ecogreenoleo.com/commitment
https://www.bakriesumatera.com/files/Sustainability%20Sourcing%20Policy.pdf
https://tradedata.net/
https://chainreactionresearch.com/wp-content/uploads/2020/04/NDPE-Policies-Cover-83-of-Palm-Oil-Refining-Market.pdf
https://chainreactionresearch.com/wp-content/uploads/2020/04/NDPE-Policies-Cover-83-of-Palm-Oil-Refining-Market.pdf
https://chainreactionresearch.com/wp-content/uploads/2020/04/NDPE-Policies-Cover-83-of-Palm-Oil-Refining-Market.pdf
https://panjiva.com/shipment_search/results?m=shipments&q=Palm+Fatty+Acid+Distillate&type=indonesia_exports&x_history=eJy1UstKA0EQ_Jc5e8j7BZ6EmPhAwZOINLM7vW6TeSzz2BCD_25PZEVjcvTWW1VdVdvMXsgUa7SRSoo7iG6DVizE_aZ6f7rDOG3HD0WZljeT1XM_Da6H_nY1J7xat373uF6uZsPtpbgQBlyL3pNC3g01NYYdAxOl08nYAI3HwJBY7H_QC9EXH9-aI-5FqGTMjj06EJSMmMNkLGvM7gpDJCsjOQulSzb6rO_2lDOZLzncVaSRJaaRlqn9eY5zC2ZAKsWVA1TOg6LQaJkt0UjSfR6a2lnMwxaLQPEwdlaa7IY_o5cKwTtGrOQ08cr_ynZIb_ZUpXPUPzfqrlUHTlT5vrxsgE9bemryaTvIYoQtV6xjh7RSJ-RCBaSgDm6-giMtGPfnVXSqX_unhIoMSK1h1hv3mKqkDrmhx4oOGIwG89F8Mh305l-v6RP6bwCL


 

  한국 기업이 지속불가능한 팜유 유출 시장에 미치는 막대한 영향| 18 

팜유 상품 수입 총합의 40%(2019 년 22,899 톤, 2020 년 상반기 9,990 톤)를 공급받았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NDPE 준수 팜유 정제업체인 Astra Agro Lestari 와 Muslim Mas 에서는 각각 31%와 

12%만을 구매하였다. GS 글로벌은 그의 2019 년과 2020 년 상반기 팜유 수입 중 27%를 Incasi 

Raya 로부터 수입하였고, SK 에코프라임은 2019 년부터 2020 년(2020 년 8 월까지) PFAD 수입의 

14%를 이 업체로부터 수입하였다. 단석 산업은 2020 년 상반기 4%를 수입하였다. 

표 9: 한국 팜유 구매자에 수출하는 주요 인도네시아 팜유 수출 집단 

 

출처: Aidenvironment, 인도네시아 수출 통계(2019 년, 2020 년 상반기) 및 해운통계(2019 년, 2020 년 3 분기까지)에 기반하여 제공 

Incasi Raya Group 은 수마트라와 칼리만탄 전반에 걸쳐 31 개의 팜유 관련 자회사를 소유하고 

있으며 비축 토지(landbank) 면적은 총 322,615 헥타르로 추산된다. Aidenvironment/Earth 

Equalizer 의 분석에 따르면 서부 칼리만탄 Sanggau 에 위치한 이 기업의 자회사 PT Sumatera 

Jaya Agro Lestari 1(SJAL 1)과 PT SJAL 2 는 2016 년부터 2019 년까지 이탄지 582 헥타르와 210 

헥타르를 각각 파괴하고 개간했다. 또한, 자회사 PT Sumatera Makmur Lestari는 플라즈마 소규모 

농민들로부터 불충분한 보상과 생산 수익 배분에 대해 이의제기를 받은 바 있다. 

Astra Agro Lestari

Muslim Mas

Incasi Raya

Tunas Baru Lampung

Wilmar Int.

KLK

Ⱡ╪Ῥ

Ḉ

ѾἍụ‰

ᾏל Ợ
LG

SK⁄

▐ג

AK ӹᾅ

GS͒ ᴛḶ

https://www.aidenvironment.org/2020/04/09/collaboration-between-aidenvironment-asia-and-earth-equalizer-foundation-formalized/
https://www.aidenvironment.org/2020/04/09/collaboration-between-aidenvironment-asia-and-earth-equalizer-foundation-formali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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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K 홀딩스의 인도네시아산 팜유 공급량 중 64%는 유출된 지속불가능 팜유(leakage palm 

oil) 라고 볼 수 있다. 2019 년과 2020 년 상반기 AK 홀딩스가 인도네시아에서 공급받은 팜유 총 

48,595 톤 중 64%(31,169 톤)는 NDPE 미준수 기업인 Tunas Baru Lampung (16,250 톤), 

PTPN(7,419 톤), Cahya Nusantara Lestari(500 톤), “NDPE 미이행” 정제업체 Salim 

Group(5,000 톤)과 KPN Corporation(전 Gama, 2,000 톤)으로부터 공급된 것이었다. 2018 년 

NDPE 시장에서 거래정지된 이후, Gama 는 공식적으로 기업집단으로 등록하고 KPN 

Corporation 으로 법인명을 변경하였다. Gama 는 파푸아와 서부 칼리만탄에 있는 사업지 

5 곳에서 2013 년 이탄지 및 산림 21,500 헥타르를 개간한 일에 대해 Wilmar International, 

Muslim Mas 등에 의해 거래정지되었다.  

SK 에코프라임은 인도네시아산 PFAD 의 한국 수입량 중 33%를 지속불가능한 팜유 유출 

정제업체로부터 공급받는다. SK 에코프라임의 2019 년과 2020 년 상반기 주요 인도네시아 PFAD 

공급자는 Astra Agro Lestari (30%), Wilmar (16%), Royal Golden Eagle (14%) 및 NDPE 미이행 

기업 Incasi Raya (14%), Best Industry Group (13%), Salim Group (4%)과 Tunas Baru Lampung 

(2%)이었다. Best Group 은 인도네시아 최대 지속불가능한 팜유 유출 정제업체 중 하나이다. 

CRR은 2019년 Best Group이 플랜테이션에서 팜유를 위해 이탄지 약 2,300 헥타르를 개간했다고 

보고했다. Best Group 은 또한 당사가 불법적으로 식재했다는 혐의를 받고는 토지 1,800 헥타르에 

대한 토지 분쟁에도 연루되어 있다.  

이와 같은 한국 구매자 중 주식회사 LG 만이 NDPE 이행 거래사로부터 인도네시아산 팜유를 전량 

공급받은 것으로 보인다(표 9). 그러나 구매자들의 그룹 차원에서의 NDPE 약속 부재 및 공급자에 

대한 감독 부족, 공급망 불투명성으로 인해 지속불가능한 팜유의 유출은 여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팜유 하류 부문에서의 주요 상품은 라면, 과자 

한국의 하류 부문(downstream sector) 에서 팜유는 주로 식품 가공업, 외식 산업 및 바이오디젤 

산업에서 사용된다. 식품 가공업 중에서도 라면은 식품 산업에서 사용되는 24 만 톤의 팜유가 

주로 사용되는 상품이다. 2020 년 한국 기업들은 라면을 46 만 톤 이상 생산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라면에 사용되는 팜유의 양은 총 중량의 평균 20%로, 10 만 톤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은 

세계 최대 라면 소비국이다. 뿐만 아니라 2019 년 한국의 라면 수출은 4 억 6,700 만 달러를 

도달했고, 미국을 최대 해외 시장으로 두고 지난 5 년 동안 두 배 이상 성장하였다. 2020 년 

8 월까지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인해 보존식품 구매가 증가하면서 라면에 대한 국제 수요는 

전년도 대비 37% 급증하였다. 한국의 최대 라면 생산업체들은 표 10 에 나타나있으며, 이들 모두 

팜유 정제 능력을 갖추고 있다. 

https://chainreactionresearch.com/gama-plantation-faces-legal-risks-from-peat-fires/
https://chainreactionresearch.com/report/ndpe-policies-cover-83-of-palm-oil-refineries-implementation-at-75/
https://apps.fas.usda.gov/newgainapi/api/Report/DownloadReportByFileName?fileName=Oilseeds%20and%20Products%20Annual_Seoul_Korea%20-%20Republic%20of_03-01-2020
https://www.marketresearchreports.com/blog/2019/08/06/leading-pasta-and-noodle-companies-south-korea
https://kr.usembassy.gov/wp-content/uploads/sites/75/KS-1801-Edible-Oils-Market-Brief_1-17-2018-1.pdf
http://www.business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54493
http://koreabizwire.com/korean-instant-noodles-attract-consumers-worldwide-as-coronavirus-pandemic-drags-on/170612
https://kr.usembassy.gov/wp-content/uploads/sites/75/KS-1801-Edible-Oils-Market-Brief_1-17-2018-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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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라면 생산업체들 중 NDPE 정책을 채택하고 있는 곳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이들의 공급자가 

누구인지는 불명확하다. 

표 10: 한국의 주요 라면 생산기업  

기업 상품 2019 팜유 

중량 (톤) 

팜유 공급 

주식회사 농심 최대 라면 및 과자 생산 기업. 

100 개 이상 국가에서 상품 

판매 중 

40,000 말레이시아 현물시장(spot market)에서 팜유 

수입; RSPO 회원, 2023 년부터 인증된 팜유 

수입 예정 

주식회사 오뚜기 건조식품, 향신료, 지방 및 

기름 생산 

알 수 없음 RSPO 회원, 2020 년부터 인증된 팜유 수입 

예정 

CJ 제일제당 

주식회사 

라면 외에 식용유, 설탕, 기타 

식품 및 바이오디젤, 동물 

사료 생산 

3,600 2018 년 수입한 팜유는 말레이시아산 56%, 

인도네시아산 19%, 남아메리카산 25%; 

RSPO 회원, 2019 년 수입한 팜유의 28%는 

인증된 팜유(식용); 2024 년까지 100% 인증 

팜유 수입 예정 

출처: Market Research Reports 2019; 기업 홈페이지 및 연간 보고서; RSPO 연간 보고서 

그 외에 한국에서 팜유가 흔히 사용되는 상품에는 과자, 쇼트닝, 마가린과 커피 크리머 등이 있다. 

튀김용 혼합오일에 사용되는 팜 올레인은 10~30%로 제한적이라 외식 산업에서 사용되는 양은 

적은 것으로 추정된다. 비슷하게 가정에서 사용되는 식용유로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팜유 양도 

매우 적다. 

한국 은행 및 금융 기관, 유럽 투자자들은 지속불가능한 팜유 유출에 재원 

공급을 계속하고 있다 

한국의 지속불가능한 팜유 유출 공급망에서 국민연금, 삼성생명보험, 블랙록, 뱅가드, 노르웨이 

중앙은행이 가장 큰 지분을 갖고 있다. 이 투자자들은 유출 공급망의 상류(upstream), 

중류(midstream), 하류 부문에 모두 관여하고 있다. 팜유 유출 시장에 연관되어 있는 한국 

기업의 대부분은 더 큰 복합기업에 소속되어 있다. 표 12 는 따라서 이를 고려하여 조정되었다. 

조정되지 않은 자금 총액은 50 억 달러가 넘는다. 이 중 노르웨이 중앙은행/노르웨이 

정부연기금의 위치가 주목할만한데, 노르웨이 정부연기금은 점점 더 적극적으로 산림파괴에 

투자하는 것을 피하려 하고 있다. 자금조달과 생산에 대한 투명성이 부족한 코린도는 표 11 에 

포함되어있지 않지만 다음 섹션에서 논의된다.    

 

http://image.nongshim.com/eng/nir/Nongshim__2019_Annual_Report__Eng.pdf
https://rspo.org/members/3137/NongShim-co.-Ltd
https://www.rspo.org/view-acop-pdf/consumer-goods-manufacturers/Ottogi_Corporation-ACOP2018.pdf
https://rspo.org/view-acop-pdf/palm-oil-processors-andor-traders/CJ_CheilJedang_Corporation-ACOP2018.pdf
https://www.cj.co.kr/cj_files/CJ%20CheilJedang%20Sustainable%20Raw%20Material%20Sourcing%20Pollicy.pdf
https://www.marketresearchreports.com/blog/2019/08/06/leading-pasta-and-noodle-companies-south-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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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한국의 지속불가능한 팜유 유출 공급망 주식 보유량(조정 전) 
 

100 만 달러 

국민연금 3,510 

뱅가드 629 

블랙록 625 

삼성생명보험 300 

노르웨이 중앙은행/노르웨이 정부연기금 200 

합계 5,264 

출처: Chain Reaction Research, Bloomberg, 2020.11.27 접속; 주식회사 농심, 주식회사 오뚜기, CJ 제일제당 주식회사. AK 홀딩스, 

제이씨케미칼, 포스코인터내셔널, 주식회사 LG, 삼성물산, 대상주식회사. 팜유 매출량 대비 총 사업활동 비율은 조정되지 않음 

한국 및 유럽의 금융기관들은 산림파괴와 인권침해에도 불구하고 지속불가능한 팜유 유출 

재배자들에 계속해서 재원을 공급하고 있다. 노르웨이 정부연기금과 ABP 가 극심한 환경 파괴를 

이유로 포스코로부터 투자철회하였지만 몇몇 한국 금융기관들은 여전히 포스코에 자금조달을 

하고 있다. Forests & Finance 는 2013 년부터 2020 년 4 월까지 포스코, 삼성과 LG 에 조달된 

자금 총 3 억 9 천만 달러 중 43%가 한국 금융기관들이 조달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해당 

기업들의 팜유 사업에 대해서 조정된 금액이다. 예를 들어, 2018 년 상반기, 한국 정부는 포스코에 

305 억원(2,700 만 달러)의 공채를 발행하였으며 제이씨케미칼에는 115 억원(1,000 만 달러)을 

발행하였다. 게다가 한국수출입은행은 포스코의 PT BIA 사업을 위해 융자를 제공했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해외 플랜테이션 사업 3 개의 확인된 자금 출처 중 21%는 유럽 

금융기관이었다. 유럽 금융기관은 산림파괴와 연결된 공급망 구성원들에게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여 점점 더 높은 평판 위험(reputation risk)에 노출되고 있다.  

표 12: 한국 팜유 플랜테이션의 확인된 자금 출처(조정 후, 100 만 달러)  

자금 출처 채권 기업 대출 주식 주식 

발행 

채권 발행 합계 

총계 7.5 1.7 143.8 48.5 188.2 389.7 

한국 금융기관 

  

54.4 10.2 102.7 167.3 

총계 대비 비율 

  

38% 21% 55% 43% 

       

6 대 기관:       

농협금융 

  

0.7 3.4 45.4 49.5 

국민연금 

  

39.2 

  

39.2 

미래에셋금융그룹 

  

2.7 

 

19.8 22.5 

https://www.environmental-finance.com/content/news/norways-oil-fund-divests-from-koreas-posco-and-daewoo.html
https://www.abp.nl/over-abp/actueel/nieuws/abp-verkoopt-aandelen-palmoliebedrijf.aspx
https://forestsandfinance.org/
https://issuu.com/ushas88/docs/doesspringcometostolenforests
https://news.mongabay.com/2020/03/south-korea-posco-indonesia-zero-deforestation-papua-ndpe/
https://chainreactionresearch.com/the-chain-financial-political-decision-makers-accelerate-construction-of-information-toolkit-on-defores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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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금융지주 

  

1.1 

 

18.3 19.4 

KB 금융그룹 

  

1.3 0.2 5.5 6.9 

삼성생명보험 

  

5.6 

  

5.6 

유럽 금융기관 0.4 0.9 15.5 6.5 59.2 82.4 

총계 대비 비율 5% 50% 11% 13% 31% 21% 

출처: Chain Reaction Research, Forests&Finance, 2020.11.7 접속; 관련있는 활동으로 범위를 좁히기 위해 조정함; 포스코, LG 상사, 

삼성물산 

한국 공공기관은 그들이 자금조달하는 기업에 대한 인권 정책 혹은 인권 실사의 시행에 관해 

적극적인 역할을 맡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NGO 인 환경운동연합과 공익법센터 어필은 

정부의 해외 사업 자금 제공 구조와 실사에 관해 연구한 결과 체계적인 융자 심사 절차가 

이루어진다는 증거를 찾지 못하였다. 한국 정부는 인권실사를 위한 매커니즘을 갖추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는 또한 “[환경, 사회, 문화]에 대한 침해를 방지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산림청은 기업들이 소유한 플랜테이션에서 

환경 및 인권 문제가 명백하게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2011 년부터 2019 년까지 

포스코인터내셔널, 대상주식회사, 주식회사 LG, 고려개발(현 대림건설), 제이씨케미칼에 

290 억원(2,600 만 달러)의 공채를 발행하였다. 포스코의 49 억원(440 만 달러) 규모 융자일은 

2019 년 4 월이었다. 

국민연금(다음 섹션 참고) 외에도 농협금융, 미래에셋금융그룹, 한국투자금융이주, KB 금융그룹, 

삼성생명보험 등의 한국 투자자가 있다. 이 투자자들은 산림파괴에 대한 정책을 갖고 있지 않다. 

유럽 금융기관들은 지속불가능한 팜유 유출과 연관된 한국 기업들에게 채권 발행을 활발하게 

이어오고 있으며 그 중 SC 제일은행, BNP 파리바, HSBC 은행, 크레디 아그리콜(Credit Agricole)이 

가장 활발하다. 크레디 아그리콜을 제외한 나머지 은행들은 제로 산림파괴 정책을 갖고 있다. 

NDPE 미준수 포스코인터내셔널, 삼성물산, LG상사, SK 에코프라임의 최대 투자자는 

국민연금 

2020 년 4 월 기준, 포스코인터내셔널(포스코의 자회사)에 대한 은행 및 투자자로부터의 받은 

투자금 총액(팜유 관련 사업 조정 후)은 1 억 3,700 만 달러이다. 한국의 국민연금은 포스코에 

대해 11.7% 지분을 갖고 있어 12.3%를 소유한 블랙록 다음으로 두번째로 큰 지주이다. 팜유 

사업 활동을 하는 포스코인터내셔널은 포스코가 지분 63%를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이며 

국민연금이 5.4%를 소유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한국의 최대 투자자이자 자산 777 조원(2020 년 

10 월 기준 6,890 억 달러) 규모로 세계에서 세번째로 큰 연기금이다. 2020 년 5 월, 국민연금은 

https://issuu.com/ushas88/docs/doesspringcometostolenforests
https://issuu.com/ushas88/docs/doesspringcometostolenforests
https://www.sc.com/en/sustainability/our-memberships/soft-commodities-compact-2019/
https://group.bnpparibas/uploads/file/csr_commitments_1.pdf
https://www.hsbc.com/media/media-releases/2017/hsbc-statement-on-revised-agricultural-commodities-policy
https://forestsandfinance.org/data/
https://www.reuters.com/article/lg-chem-batteries-pension-idUSKBN27C1LK
https://fund.nps.or.kr/jsppage/fund/mcs_e/mcs_e_08_01.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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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년까지 해외 투자 보유 주식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국민연금은 지속가능성을 투자 원칙 

중 하나로 제시하고 있긴 하지만 그의 개발 포트폴리오를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은 석탄 발전소 개발기업 3곳의 42억 달러 규모의 지분을 소유함으로써 

석탄 발전소 개발에 투자하는 세계 투자자 중 5 위를 차지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최근 환경, 사회, 

거버넌스(environmental, social and corporate governance, ESG) 기준을 국내 지분 및 채권 

투자에 통합하겠다는 관심을 보였지만 해외 포트폴리오에 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  

국민연금은 포스코 외에 한국 기업 삼성물산, LG 상사와 SK에코프라임의 주요 주주이기도 하다. 

2020 년 4 월 기준, 국민연금은 이 세 기업에 540 만 달러(조정 전 13 억 달러), 220 만 달러(조정 

전 3,700 만 달러), 1 억 1,000 만 달러(조정 전)를 각각 투자하였다. 

블랙록은 포스코인터내녀서널의 두번째로 큰 주주회사로, 1,590 만 달러를 투자하였다. 2019 년 

8 월 발표된 블랙록에 관한 한 연구는, “ESG 이름표를 붙인 펀드에 수많은 산림파괴 고위험 주식 

및 분쟁과 연관된 증권이 포함되어 있다”며 이 세계 최대 펀드 매니저가 산림파괴와 토지 분쟁에 

재원을 공급하는 일에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밝혔다. 그 외 확인된 큰 규모의 한국 

포스코 투자자는 삼성생명보험(450 만 달러)와 미래에셋금융그룹(240 만 달러)이 있다.  

코린도의 주요 주주들은 ESG 정책에 뒤쳐지고 있다 

코린도의 직접투자자들은 인도네시아, 일본, 영국령 버진 제도, 한국에 있다. 2018 년 발표된 

코린도의 투자자에 관한 연구는 코린도가 받는 직접 투자에 세 개의 유형이 있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와 일본의 상업은행 및 정부소유 은행에게서 받는 것, 한국과 일본의 합작투자 

파트너에게서 받는 것, 코린도 의장 승은호가 이끄는 페이퍼컴퍼니(표 13)에게서 받는 것이다. 

코린도그룹은 그가 받는 융자의 절반 이상을 인도네시아 정부의 Bank Negarar 

Indonesia(BNI)에서 받는데 이 은행은 효과적인 실사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일본 또한 연관되어 있는데, 이는 일본이 코린도의 우드칩 및 목재 상품의 주요 

수입국이기 때문이다. 일본의 SMBC 그룹(Sumitomo-Mitsui Financial Group 혹은 SMFG 로 

알려지기도 함)는 코린도의 펄프용재 자회사 PT Korintiga Hutani(PT KTH)의 자금조달처다. 

또한, SMBC 는 코린도의 주요 일본 사업 파트너인 Oji Holdings 와 Sumitomo Forestry 에도 

상당한 규모의 자금을 조달한다. 융자를 줄 당시 SMBC 는 인권 혹은 산림분야에 특정한 정책을 

갖고 있지 않았다. 

 

 

https://uk.reuters.com/article/southkorea-nps/skoreas-state-pension-fund-to-raise-risk-asset-overseas-investments-by-2025-idUKL4N2D224N
https://fund.nps.or.kr/jsppage/fund/mpc_e/mpc_e_02.jsp
https://www.google.com/url?sa=t&rct=j&q=&esrc=s&source=web&cd=&ved=2ahUKEwjih-fm2O3sAhXR6aQKHeRpBI0QFjAAegQIAhAC&url=https%3A%2F%2Fwww.profundo.nl%2Fdownload%2Furgewald1712&usg=AOvVaw2-F_q_ye5OxxafminBBvJ9
https://www.kedglobal.com/newsView/ked202009080006
https://forestsandfinance.org/data/
https://forestsandfinance.org/data/
https://www.skchemicals.com/ir/stru_stock
https://forestsandfinance.org/data/
https://www.google.com/url?sa=t&rct=j&q=&esrc=s&source=web&cd=&ved=2ahUKEwiUo_KbnI7sAhVRMewKHWDkCvcQFjAFegQIBhAB&url=https%3A%2F%2Fwww.profundo.nl%2Fdownload%2Ffoeeus1908&usg=AOvVaw0cxPGC9C4aCUR4HWtEjlRN
https://www.ran.org/wp-content/uploads/2018/11/RAN_Perilous_FINAL.pdf
https://www.ran.org/wp-content/uploads/2018/11/RAN_Perilous_FINAL.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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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2018 년 코린도그룹의 산림분야 사업에 들어간 확인된 융자 및 투자(미화) 

 

출처: Rainforest Action Network, TuK-INDONESIA, Walhi and Profundo. Perilous: Korindo, land grabbing & banks (2018) 

한국의 거대 가족기업인 효성은 코린도의 자회사 PT PTAL 과 PT GGM 에 지분을 갖고 있는 

유일한 한국 기업이기도 하다. 2016 년 9 월, 환경운동연합은 효성의 피투자회사가 ESG 를 

위반한 일에 대해 문제제기했다. 효성은 “사실 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답했지만, 2019 년 

5 월까지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코린도의 사업은 코린도 회장이 

2011 년부터 소유한 “영국령 버진 제도에 있는 불투명한 회사들”로부터 최소 1 억 7,700 만 

달러의 재원을 조달받았다. 

고지사항: 본 보고서 및 보고서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는 선정된 공개 자료를 기반으로 한다. Chain Reaction Research 는 Climate Advisers, Profundo, Aidenvironment(각각 

혹은 통틀어서 “발행인”이라 한다)의 비법인 협력 프로젝트이다. 본 보고서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는 신뢰할 수 있다고 믿는 출처에서 가져온 것이지만 발행인들은 정보의 

정확성 및 완전성을 보증하지 않으며, 포함된 정보는 고지 없이 변경될 수 있다. 본 문서의 어떠한 부분도 보증으로 해석되어서는 안된다. 본 보고서는 관련 기사 등의 저자가 

현재 판단하는 바를 반영하고 있으며, 이는 발행인의 의견을 틀림없이 반영한다고 할 수 없다. 발행인들은 본 문서와 그 내용을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합동적 혹은 개별적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본 문서의 어떠한 부분도 발행인들의 투자 및 기타 전략에 대한 금융상품의 제공 혹은 투자 조언 및 권고(예를 들어 “구매”, “판매”, “유지”를 하거나 

하지 않을 것)가 아니며 그렇게 이해되어서는 안된다. 발행인들의 피고용인들은 본 보고서에서 언급된 기업, 사업, 혹은 투자에 연관되어 있을 수 있다. 본 보고서의 어떤 

부분도 한 투자자나 잠재적 투자자의 개별적 상황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 독자는 본 문서의 내용 및 발행인이 제공하는 정보와 데이터에 동의하는지 독립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영국령 버진 제도 인도네시아 

한국 일본 

1 억 7,700 만 달러 
자금조달(2011~2016)  1 억 9 천만 달러 

자금조달(2017) 

 

2,040 만 
달러 

 

4,390 만 달러 

북부 

말루쿠 

파푸아 

파푸아 

 

칼리만탄 

(펄프용재 자회사) 

 

2,630 만 
달러 

442 만 달러 

 

4 천만 달러 

3,400 만 달러 

962 만 달러 

https://www.ran.org/wp-content/uploads/2018/11/RAN_Perilous_FINAL.pdf
https://issuu.com/ushas88/docs/doesspringcometostolenforests
https://www.ran.org/wp-content/uploads/2018/11/RAN_Perilous_FINAL.pdf
https://www.ran.org/wp-content/uploads/2018/11/RAN_Perilous_FINAL.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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